BR6189         세계에서 가장 무신주의 국가인 북한     18-06-02

세계에서 가장 무신 국가는 북한입니다.  특히 북한에서는 기독교는 전적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종교적 자유가 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의 헌법에는 포함되어 있다 하지만 실제적으로 김일성 숭배 이외의 어떤 종교도 공개적으로 실행할 수 없습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평양은 동 아시아의 선교중심지였습니다. 그렇지만 기독교는 완전히 북한에서 말살 되었습니다. 

많은 한국인은 성서에 나오는 복음에 관련된 이야기를 잘 알고 있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십니다.  그러나 김정은의 조부인 김일성은 이런 복음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 대신에 자신이 예수가 되기로 작정한 것 같습니다.  김일성은 예수님괴 비슷한 인물이라는 뜻을 내포하는 자서전을 창작했습니다.  그가 탄생했을 때 산천이 진동했고 하늘로부터 비들기들이 내려왔다고 저술했습니다. 예수께서 요단강에서 침례를 받았을 때 성신이 비들기 처럼 하늘로부터 내려왔다는 이야기와 비슷합니다. 심지어 북한 어린이들에게 김일성이 축지법을 사용했다고 가르쳤다 합니다.

한편 남한에서는 많은 국민이 기독교를 믿고 예수의 가르침을 잘 따르려고 합니다. 카네기 멜론 (Carnegie Mellon) 대학교의 신학대학에서는 이런 가독교의 영향으로 남한은 기적 같은  번영을 이룩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남과 북과의 차이는 인종이 아닙니다. 언어도 아니고 기후도 아닙니다. 이스라엘과 모슬림 국가 사이의 차이도 마찬가지 입니다. 외모로는 차이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들을 갈라 놓는 차이는 뭣일 까요? 차이는 문화입니다.
아이티 (Haiti)와 도미니킨 공확국 (Dominican Republic)과 마찬가지로 남한과 북한은 같은 지역에서 길라져 살고 있습니다. 북쪽은 생활 수준이 낮고 남쪽은 높습니다 국민이 자유를 누릴수록 생활 수준이 높아집니다. 수많은 경제학자들이 경제성장과 기독교와의 긍정적인 상관 관계를 규명했습니다. 특히 기독교 중에서도 개신교를 믿는 경향이 강 할수록 경제의 발전이 빨랐다는 것입니다. 그 중요 이유로 경제학자들이 주장하는 바에 의하면 개신 기독교는 “하나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도우신다.”는 신념이 강하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북한에서는 김일성,김정일, 김정은으로 이어지는 세습 통치인을 예수님 처럼 신봉하게 세뇌를 시킵니다. 이는 우상 숭배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남측에 응원단으로 내려왔던 여지 응원단원들이 김정일의 사진이 그려져 있는 현수막이 비를 맞는 모습을 보면서 타고 가던 버스를 세우고 눈물을 흘리면서 현수막을 거두던 장면을 우리는 생생히 기억합니다. 저는 김일성 숭배자들에게 감히 말하고 싶습니다. 그들이 예수 같은 인물이라면 당장 부활하라는 도전을 내걸고 싶습니다. 그들을 예수님처럼 부활하지 못하면 그들을 신격화 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끜 
